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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序

한글 字形의 標準化에 대 하여 

洪 允 杓
(단국대 교수 • 국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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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는 시대에 따라 변화를 겪어 왔다. 이 국어의 변화에 따라 국어를 

문자로 표가하는 표기법도 변화를 거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와 마찬가지 

로 국어를 표기하는 문자인 ‘한글’의 글자 모양도 변모해 왔다. 

한 시대의 글자 모양은 그 시대의 필기 도구나 재료， 인쇄 도구나재료， 

또는 예술적 감각 퉁의 문화적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도 19 세기 이전까지는 먹파 붓율 이용하여 글써를 씀에 따라 한 

글의 글자 모양이 訓民正音 창제 당시에 비해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또 

서구 문명야 도입되기 시작하켠서부터는 인쇄의 기계화로 한글의 글자 모 

양은 더욱 큰 변화를 보게 되었다. 특히 20 세기에 와셔는 新式活字의 사 

용을 통한 출판， 인쇄 문화의 발달로 한글의 글자모양은 심하게 변모하였 

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寫륨植字에 의한 연쇄 기술의 발달， 컴퓨터률 

이용한 電子버版의 급속한 발전， 商業廣告文化의 형성으로 인한 그래팩 

다자인의 발달아 이루어졌다. 예술켜 감각을 고려하는 그래픽 디자인이 

둥장함으로써 한글의 글자 모양은 한충 다양한 모습을 보이께 되었다. 

출판문화및 팡고문화의 동장은 다양한 글자체의 개발올 촉진시쳐서 동 

일한 글자에 대한 字形의 不統一이라는 문제정을 야기시켰고， 그 결과로 

문자들 사아에 존재하던 辦別力까지도 상설하게 하는 문제점을 노갱하기 

에 이르렀다. 새롭게 개발되는 한글 書體는 주로 산업 디자이너에 의하여 

圖案되었다. 반연에 國語國文學界에서는 이에 대한 관심이 전무한 상태에 

있는형펀이다. 그러나이제는국에국문학계에셔도한글의 글자모양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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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자(디자이너)들에게만 맡겨 버리고 방관만하고 있어서는 안휠 것이다. 

왜냐하연， 이렇게 방관만 하다가는 심각한 한글 자형의 불통일을 가져올 

것이며， 이로 인하여 국민틀간의 의사 소통에 장애률 초래할 수도 있기 때 

문이다. 

文字의 字形은 보수생이 강하여 그 변화 속도가 느리고， 또 의사 소통에 

장애률 일으키는 경우가 그리 혼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운자 모양 

의 통일에 대해서는 표준어의 재정이냐 맞충법의 제청에 비해 그리 많은 

관심을 끌어 오지 옷했다. 반연에 漢字의 字形(예컨대 略字， 洛字 둥)에 
대혜셔만은 깊은 관성 속에 논의가 되고 있다. 그러연서도 우리 글자인 

한글의 글자 모양에 대해서는 거의 무관심하였다고 하는 점은 이해하기 어 

렵다. 

국어와 표기법의 다양화가 자칫 국민들간의 의사 소통에 장애흘 가져을 

위험성이 있어셔 국가에서는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의 제정이라는 言語政策

울 시행해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국어 청책에는 한글 자형의 표준안 제 

갱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n. 한글 字形 및 書體에 대한 맑究 現況

한글의 글자모양에 대한 연구는 몇몇 산업디자이너 및 한글字形學者들 

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다. 그 대표척인 연구자는 故 최정호 써로 알려져 

있다. 그는 생전에 한글 書體률 많이 개발해 내었다. 오늘날 사용하고 있 

는 活字體의 상당 부분은 故 최청호 씨가 개발한 서체들이다. 그리고 현 

재 각 컴퓨터 회사에서는 電子出版에서 사용할 한글의 폰트(font : 컴퓨터 

에 기억시킨 일청한 電算活字體의 한 벌 천체 글자)롤 외하여 새로운 서 

체를 개발하고 있다. 폰트의 자형을 개발하고 있는 대표척언 분은 최청순 

써로 알려져 있다. 그가 개발한 한글서체는 여러 컴퓨터의 글자로셔 사용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979 년 3 월에 한글의 시각문제를 연구 

하기 위하여 5 인의 시각디자이너로출발한연구모임인 ‘글꼴모임’에서도 

한글모양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오고 있다. 이러한 예솔척인 목적을 위한 

연구가 아니라， 학문척안 목척을 위해 한글의 모양올 연구한 업척도 있다. 

그것은 송현(1985) 이다. 특히 이 업척은 국어 국뭄학도에 의해 시도되었다 

는 첨에서도 큰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송혐(1985)에서는 한글 자형 

에 대한 다각척인 검토를 통하여 한글 자형의 표준안을 제정하려 하였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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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안타창게도 한글의 判讀性 및 機械化 둥에 더 많은 관심융 가짐으로 

해서， 우리가 말하는 한글 자형에 대한 표준안의 마련은 실왜한 것흐로 보 

인다. 

개인에 의한 한글 자형의 표준안이 마련된 경우가 있다. 이것은 “한글 

표준 글자꼴 시안”이라고 하여 한글 디자이너 안상수 써가 제작한 것이 

다. 송현(1985)에서도 이 試案에 찬성하고 있으나， 이 標핵§案은 字體 및 

훌體에 대한 標輝案이지 字形에 대한 標灌案이라고 하기가 어렵다 1) 그 

예는 〔표 1)에 보인다. 

〔표 1) 한글 표푼 글자꼴 휠훌(안상수 빠) 

쩌13흩| 훌。~^I랙다착이너했| 

반국I:I'~~맨릎*짧l터 3층 렌|갤 

또한 韓國標뻗맑究所에서도 ’i퍼子버版에서 사용할 글자체의 폰트 표준안 

을 만들기 위한 노력올 하고 있다 2) 

이 이외에도 月刊 ‘생이 깊은물’에서 이의 미술연집 위원인 이상철 써 

가 새로운 한글 자형을 개발하여 그 잡지 창간호에 발표한 척이 었으며， 

조영제 씨나 김인철 씨가 시도한 새로운 한글 자형들도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 현황을 보연， 書體 개발이나 표준안 제정의 최 

종 목표를 자형의 표준안이 아닌 서체의 표준안에 두고있어서， 실제로 이 

연구는 자형에 대한 연구와는 별개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연구에는 

디자이너와 컴퓨터 전문가들만이 참여하고 있어서， 우리가 시도하고자 하 

1) 여기에서 분명히 밝혀 두어야 할 개념이 있다. 그것은 字形과 字꿇에 대한 
개녕이다. 이 두 用語가 모두 굴자의 모양을 지칭하는 것이지만. 字꿇는 글 
자의 꿇로서 階홉꿇， 훌훌홈m. 明朝體 둥을 말하는 것이다. 그려고 쫓術界에 
서 사용하고 있는 字形이란 엄밀히 말해 字뻐 또는 홉짧에 해당한다. 

2) 이에 대한 연구 보고서가 곧 한국 표준 연구소(198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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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형의 표준안이 言語學的， 文字學的인 바탕 위에서 제청되어야 한다 

는 기본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文字는 造形의 道具로서 만들 

어진 것이 아니고， 듬·탬를 表記하기 위해 만틀어졌다는 정이 무시되어서 

는 안 될 것이다. 

앞으로의 印때媒體는 주로 컴퓨터일 것이라는 예상을 한다연， 컴퓨터 

전문가나 산업 디자인 전공자에 의해서 전자 출판에서 사용하는 글자체의 

표준안이 만들어지기 아전에， 국어 국문학자와 컴퓨터 전문가와 디자인 전 

공자들이 같이 토의하여 한글 字形의 표준안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 

번 한글 자형의 표준안이 제정되고 나연 그 개정에는 엄청난 비용파 시간 

이 소요되기 때문에 제기조차 못 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각종 천자 출판 

회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서체를 표준화하는 문제는， 앞으로 새로운 기능올 

가진 컴퓨터가 개발되었을때 더욱심각해질것으로 전망된다. 왜냐 하연， 

이제까지는 컴퓨태에 입력하는 방법이 문자판(key board)에만 의존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복사에 의한 入力方法(즉 스캐너 방식)에 의존할 것이 

거의 틀렴없는데， 그때에 컴퓨터는 자형이 서로 다른 글자를 입력할 것을 

거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m. 한글 字形에 대한 敎育 現況

한글은 실제로 국민 학교 입학 이전부터 교육되고 있다. 어린이용 학습 

지， 그리고 각종 어린이용 책에는 한글 습득을 돕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한글 자형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설명한 책은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文敎

部에서 간행한 國民學校 1 학년용 국어 교과서에도 한글 자모만 제시되어 

있을 뿐， 자형에 대한 설명은 찾아볼 수 없다. 단지 국민 학교 4 학년 미 

술 교과서의 ‘서예의 기초’ 란 항목에서 우리 나라 옛 글씨의 특정으로 訓

民표音體와 龍飛뼈l天歌의 글씨체를 선보이고， 이들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 

고 있을 뿐이다. (국민 학교 4 학년 미술 교과서 41 쪽) 中學俊 미술 교과 

서에서는 ‘문자의 도안’이란 항목에서 한글 도안의 예들올 제시하고 있는 

데， 여기에 예시한 ‘z’의 문자모양은각각 다르다. 大學에서， 특히 美術

大學에서 행해지는 한글 자형에 대한 교육에도 문제점이 있다. 미술 대학 

의 한글 타이포그라피 강의에서는 주로 로고 타엽이나 헤드라안용 서체에 

관심올 보이고 있어서， 외국， 특히 日本의 字形이나 혈體理짧에 치중하여 

한글 서체를 강의하고 있는 실정이다(송현. 1985; 6). 그리고 이러한 소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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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설명도 한글의 한 획， 한 청들에 대한 部分名稱이 청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글자를손으로 짚어 가연서 설명하는 방법밖에 없는 실청에 있다. 

이 글자의 부분명청은 공식척으로 청해진 것이 없다. 단지 ‘글괄 모임’에 

서 제갱해 놓은 것이 있을 뿐이다 3) 

N. 한글 자형의 使用 實顧

홉n述한 바와 같이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한글의 자형은 통일되어 있지 

않다. 도서 출판물， 신문， 잡지， 탤헤비천 자막， 팡고문， 타이프라이려， 

컴퓨터， 전팡판， 도로 표지판， 화예， 포스터， 도장， 포장지， 붓글씨의 글 

자 둥에 쏘이는 한글字形은인쇄 매체나 팡고매체에 따라매우다양하다. 

우리가 늘 대하는 한글은 주로 거리에서 보는 한글 간판이나 도로 표지 

판， 탤헤비전의 자막， 그리고 홍수쳐럽 가청에 투입되는 각종 廣告紙 둥 

에셔 보게 되고， 그 이외에는 신문， 잡지， 책 동에서얼 것이다. 이들융 

분류한다연 손으로 쓰는 글써， 활자에 사용되는 ;글써， 그리고 디자인 풍 

에 사용되고 있는 특수한 로고타업 둥일 것이다. 

신문 잡지 퉁의 출판물에서 사용하는 한글은 활자체이거나 컴퓨터 폰트 

〔표 2) 인쇄 매체톨의 힘자 모양 〔표 3) 톨빠에 따톨 한글 자혐의 차이 

월 ~f의 요잉 

잉 41.'셰 * 의 정-4- • 의 경-4-

육정요괴셔 치 하 

한를요이영 KS 차 하 

인육갱유터 찬 한 
S뻐 엉튜터 차 하 
2톨잉.'t.(껑 .f) 히 

오 l) 겨와회사(엉타) 차 하 
밑혼 샤갱 (엉 •• ) 차 하 하그 

~ë:르 

인용톨". .::t~ 하 
.M文化(영타) 차 하 

융작찌 
*ζ」L:E=르L 

융셔끼 한을 
효고 흔I국 •• 입 

3) 이에 비해서 알파뱃옴 풍식껴으로 그 부운 영갱이 제시되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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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이다. 그런데 이들 활자의 자형은 인쇄소에 따라 다른 것은 물론， 한 

언쇄소의 활자에서조차도 다르다. (표 2)에서 그 실태를 보도록 한다. 

〔표 4) 국정 교과서 및 신문의 예 (r*J과 r ß" J의 예) 

〔표 5) ~t빠의 한글 글자 모양 

活字에는 明朝體， 고댁체， 불드체 (굴립체) • 孔崔體， 宮書體， 혐體 퉁이 

있다. 그리고 명조체도 細명초(가는영초). 太명조(굵은 명초). 見버 영조 

(돋보임 명조) 둥이 있고， 고덕체도 見버 고덕， 細고덕， 太고댁， 신문 고덕， 

中고댁 퉁이 있다. 그리고 이들의 각각에 그 크기에 따라 제일 작은 4 포 

인트(1 포인트의 크기 는 약 1/72 인치 (1 인치 =2. 54cm))에서 제일 큰 72 

포인트까지 약 20 여 개가 있다. 寫륨植字에도 여러 급의 크기가 있는데 .7 

급부터 62 급(1급온 O.25cm 이다)까지 있다. 이들은 그 서체와 글자 크기 

의 차이에 따라， 글자의 모양이 다르다. 심지어 컴퓨터의 글자도 畵面의 

글자 모양과 프린터로 버力펀 글자는 그 字形이 통일하치 않은 경우도 
있다. 

특수한 서체로서 디자인 둥에 사용되고 있는 로고타엽의 글자가 있다. 

이 로고타입의 글자는 더욱더 본래의 한글 모송올 찾기 힘들 청도로 다 

양하여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들을 예로 들어 보이 
연 〔표 3)파 갇다. 

그리고 〔표 4)에서 국청 교과서 몇 몇 신운의 활자에 따른 글자 모양을 

子홉 중 ‘*’과 ‘동’의 예률 간단히 보이도록 한다. 이 〔표 4)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비록 ‘*’과 ‘효’의 예에 불과하지만， 인쇄 매체마다 글자 
의 모양이 다름올 알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南韓과 北尊의 한글 자형 사이에서도 딸견된다. 南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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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자형과 北韓의 한글자형은 그 언어만륨이나 차이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 (표 5J에 北韓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글의 글자 모양을 보이기로 한 

다. 이 글자의 모습은 北韓의 社會科學院에서 출판한 젝올 대상으로 하였 

다. 특히 ‘i’과 ‘E’에서 차이를 보인다. 

우리 나라에서 이러한 모습올 보이는 큰 이유 중의 하냐는， 이틀 서체툴 

이 韓國人에 의해서가 아니고 주로 日本A플에 의해서 개발된 경우가 더 

많아서이다. 특히 孔打나 淸打의 경우는 거의가 日本으로부터 글자판올 

수업하기 때문에 對日依存度는 매우 심하다. 그리고 오늘날의 新聞은 빼 

字에 의한 活版印쩨가 아니라 컴퓨터로 組版하고 또 出力하는 것인데， 우 

리 나라 신문의 상당수가 日本이나 美國의 컴퓨터 회사와 계약올 맺고 있 

음으로 해서 우리 나라 신문에 사용되고 있는 한글 서체의 대부분이 일본 

이나 미국에서 개발된 서체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國民日報. 서울 

신문， 世界日報 퉁이 일본의 SHA-KEN 시스탱올 도입하여 제작중에 있 

으며， 東亞日報， 朝解日報는 미국의 IBM 과 상담중이거냐 그 시스탱올 

도업하여 제작하고 있다. 그리고 東洋經濟新聞， 日觸新聞도 Morisawa 시 

스댐으로 신문 제작을 하고 있다. 朝蘇日報와 中央日報 계열의 出版빼도 

얼본의 Morisawa 시스댐으로 제작하고 있는 것이다 4l 최근에는 이러한의 

존에서 벗어나 전자출판업체 내에 셔체 개발연구소를두어 독특한 서체를 

개발하고 있기도 하다. 현대 전자가 약 7 개의 한글서체를， 서울시스댐이 

약 10 개의 한글서체를， 청주기기가 약 13 개의 한글서체를， 한국컴퓨터 

기술은 11 개의 한글서체를 개발하여 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문 

제는 이들 업체에서 개발한 서체들의 자형이 회사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한업체에서 개발한 서체들도 그자형이 동일하지 않은데에 있다. 면집 업 

무의 전산화， 사진 식자와 조판 업무의 전산화， 탁상용 출판 시스탱의 개 

발이 급속도로 이루어질 것이어서， 컴퓨터에서의 자형툴올 어떻게 통일시 

켜야 할 것인까 하는 점이 문제가 될 것이다. 

다음에 창고로 알파뱃에 대하여 그 실정을 알아보도록 한다. 알파뱃도 

그 서체는 한글 이상으로 매우 다양하여 수백 종에 이른다. 예를 든다연 

알파뱃의 서체에는 serif 체. San Serif 체 퉁이 있고， 다시 serif 체에는 Old 

Roman 체 • Caslon 체 • Modern Roman 체 퉁이 있으며 • San Serif 체 에 는 

Futura 체， Helvetica 체 퉁이 있다. 그러나 이들은 그 문자가 大文字이든 

小文字이든 모두 그 기본척인 자형을 버리지 않고 있다. 단지 필기체가 

4) 이러한 사설은 공혐식(1989)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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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를뿐이다. 

v. 글자 標準案 制定의 原理

한글 자형의 표준안 마련은 일정한 원리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 
연 그 표준얀을 어떻게 제정하여야 할 것인가? 그리고 이 표준안을 제정 

하기 위한 키본 원리를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 

표준안 제청의 기본 원리로서 송현(1985)에서는 다음과 같은 10 가지 안 

을 제시하고 있다. 

(1) 가독성과 판독성이 높아야 한다. 

(2) 기계화에 용이해야 한다. 

(3) 기계 콩학척으로 합리척이어야 한다. 

(4) 인간 공학적으로 합리척이어야 한다. 

(5) 유기척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6) 종래의 글자꼴과 크게 다르지 않아야 한다. 

(7) 손으로 쓰는 데도 현리해야 한다. 

(8) 조형상 발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9) 문법을 지켜야 한다. 

(1 0) 글자 구조와 기계 구조가 일치해야 한다. 

이 案은 매우 당연하고 합리척이며 또 구체척이다. 그렇지만 이 案은 

기본척인 문제점올 내포하고 있다. 즉 이 案은 총체적인 원칙이라기보다 

는 구체적인 개별 사항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총체척인 원칙이 마련된 뒤 

에 위에서 제시된 案이 참고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에 그 총체척인 원 

리를 제시하여 보기로 한다. 

(1) 한글 자형의 표준안은 언어 규칙의 설정에 제시되는 이론에 맞아야 

한다. 

(1) 은 한글이 造形의 도구가 아니고， 언어 표기의 도구라는 점에 우선 

그 기준을 두어야 할 것임을 의미한다. 즉 국어학적 내지는 언어학척 원 

리에 토대롤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音素와 字素의 문제， 蠻

異音과 글자 變異形의 허용범위의 문제， 언어 변화의 규칙과한글자형 변 

화의 규칙 둥이 서로 연관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임올 뭇한다. 또한 국어 

가 音素의 변별척 특정과 相關束에 의한 對立 및 音홉용資質의 對立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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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훌系라는 정올 중시하여야 합융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곧 글자 하 

나하냐에 대한 고려에서가 아니고 한글 글자의 전체 체계를 고려하여 표 

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율 의미한다. 

(2) 한글 자형의 표준안은 訓民正音字形의 歷史的안 흉化形과 일치 하여 
야한다. 

(2)는 현대 한글자형의 표준안은 訓民正音의 글자모양으로부터 변화한 
것임을 감안하여 제정되어야 함 것임을 의미한다. 따라셔 훈민갱음 창제 

당시의 문자형올 무조건 고접하거나 또는 한글 자형의 역사켜인 변천 과청 

을 무시하고 새로운 문자률 만들어 쓰거나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한글자형의 변천 과청율 청밀하게 검토하여， 그 변화과정에서 결과척으로 

이루어진 것융 표준안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혐재 사용되지 않는 글자모 

양올 표준안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점올 고려하여 표준안올 

만들기 위한 가장 빠른 걸은 歷史的 고려와 현대의 共時的 고려툴 통하여 

일치되거나 합치되는 규칙올 찾는 길일 것이다. 언어학에서 共時的인 설 

명과 通時的인 설명이 합치하는 규칙이 가장 바람직한 규칙이라고 한다 

면， 한글의 글자 모양도 현대에 사용되고 있으며， 그 글자 모양은 역사척 

으로 변천해 온 철과엄율 업종활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3) 한글 자형의 표준안은 文字의 辦別力을 고려 하여 야 한다. 

한 音素를 표시하는 字素와 다른 음소률 표시하는 字素 간에 변별력이 

없어진다연 그 뭄자는 혼란만 가중시키는 것이 될 것이기 혜문에， 이 훤리 

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이 원리에 업각하여 세부 조항의 항목으로서 송현(1985)에서 제시하고 

있는 점들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VI. 訓民正音創制의 原理 및 字形의 變遭

〔표 6) .. 흩正톨훌빼本의 글자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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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제시한 원리 중 (2)의 사항올 알기 위하여 한글이 어며한 훤리 

에 의하여 만들어졌으며， 또 어떠한 변천 과청을 겪어 왔는가를 알지 않으 

연 안 될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訓民正音은 「象形」을 창제의 훤리로 하였고， 이에 

「加훌法」융 사용하였으며， 구체척으로 운자의 형태와그컬합방식융 어형 

게 할까 하는 점에서는 「做古훌」의 방법올 택하고 있다. 이 훤리는 힘I[民 

正音解例本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므로， 여기에 상세히 언급하는 것은 

피하도록 한다. 

훈민정음이란 새 문자의 原形은 힘11民표音解뼈j本이 보여 주는 바로 그 

운자라고 할 수 있다. 이 字體가 訓民正音解어l가 설명하고 있는 象形과 

加畵 및 做古훌의 원리를 가장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래서 이러한 원리에 의하여 만들어진 한글 자모는 처음에 〔표 6)과 갇은 

모습올 보인다. 

훈민청음 字꿇는 창제 후 10 여 년간에 實用化의 과정에서 3 단계의 발 

천을 거치게 된다 5) 

(1) 訓民正音꿇 

훈민청음 혜례본이 보여 주는 字꿇를 말한다. 이 字體의 특정은 「、」자 

가 완전히 圓點이고.!E 이 문자가 다른 문자의 구성 요소로 틀어 있는 경 

우(t. ~ . ...l.... T 둥)에도 완전히 圓形올 유지하고 있는 갱과， 字畵의 처 
음과 끝이 붓글씨롤 본뜨지 않고 분명히 모가 져 있는 정이라고 할 수 있 

다. 이와 같은 글자의 모양은 東國표짧도 마찬가지다. 

(2) 龍飛細天歌꿇 

훈민청음체가 실용화의 단계로 들어간 것으로서， 이 자체의 특정으로 

「 、 」자가 아직 완전한 圓點이며 r 、 」자가 다른 문자의 구성 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미 원점이 아니고 현대의 글자와 비슷하게 單線으로 변 

하였다는 정을 들 수 있다. 

(3) 月印釋讀뻐 

완전히 실용화의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서 r 、」자가 원첨이 아닌 웹點 

이고 字畵의 쳐옴파 끝이 붓글써 모양으로 비스듬해졌다. 이것은 붓으로 

5) 이러한 셜명은 李基文(I 963 : 33- 35)에셔 유일하게 보인다. 여기에셔도 이에 
따라 성명하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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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침의 끝부분이 왼쪽으로 조금씩 꼬부라져 17 세기 초부터 끝부분이 왼 

쪽으로 꼬부라져 내려오는 글자로 쓰인 것이 있다. 그것은 r'j자에 「、」

자가 연결훨 경우， 즉 r7j자와 같은 것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의 글자모양은 r'j에 「、’ }, ]::, ~， 꺼， 셔， 헤 J 둥과 같이 오른 

쪽에 모음이 올 경우에만 사용되었었다. 이것은 붓으로 쓸 때의 연의를 

위해 바뀐 것으로 보인다. 

(2) 人 ; λ 자는 원래 이(觸)의 모양을 상행한 것이기 때문에 정삼각형 

의 아랫변이 없는 것과 같은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15 세기 말부 

터 차츰 사람인 자(Á)와 같이 내리점 (오른쪽 획)이 뼈칩 (왼쪽 획)의 초금 

아래에서부터 그어지기 시작한다. 이것은 붓으로 왼쪽으로 긋는 힘線을 

쏠 때에 윗부분이， 즉 첫돌기가 붕룩하게 된 데서부터 기언한다. 그러던 

것이 17 세기 초부터는 삐칭의 거의 중간에서부터 내리정을 긋기 시착하여 

오늘날까지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삐칭의 길고 짧음은 각 문헌마다 조금 

씩 다르고， 한 문헌에서도 각각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이것도 붓글씨 

를 왈 때의 현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변화된 모습으로 생각된다. 

(3) 0 ; 이 rOj자는 원래 圖이었었다. 그러던 것이 19 세기 말부터 圖

의 위에 꼭지정 (상투)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위에 꼭지점이 있었던 rÒJ 

은 rOj과는 다른 문자이었A나， 이 문자가 없어지고 rOJ와 혼용되키 시 

작하였다. 그러나 rOj이 「 δ 」로 통일되지 않고 rOJ로 통일되어 갔다. 

그러다가 19 세기 말부터 모든 新式活字體에서 rÒj의 모양으로 굳어졌다. 

이것도 붓으로 글씨를 쓰는 방식에 의한 것이다. 

(4) Ã; 이 글자는 원래 r ̂ J에 한 획을 가하여 이루어진 문자이다. 그 
래서 가로줄기의 중간에서부터 왼쪽의 삐침획과 오른쪽의 내리줄이 같이 

그어졌었다. 그 결과로 이 글자는 3 획으로 쓰던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 

도 가로줄기의 오른쪽 끝에서 왼쪽의 삐칭획이 내려오는 글씨로， 즉 2 획 

으로 쓰는 자형으로 바뀌었다. 이것은 20 세기에 와서의 일이다. 오늘날 

대개의 명조체는 後者의 모습으로(특히 국정 교과서 둥) , 고닥체는 前者의 

모습으로 사용되고 있다. 

(5) ::":: ; 이 글자는 rÃj에 한 획이 더해진 글자라서， 원래는 rÃj의 위 

에서 꼭지점이 아래로 수직으로 그어졌던 것이었다. 그러나 붓글씨에서 

점을 찍을 때， 옆으로 비스듬히 찍는 방법에 의하여 그 획이 버스듬히 찍 

히게 되었는데， 이러한 자형은 18 세기 말경부터 생겼다. 이것이 다시 위 

에 짧은 한 일자(-)를 쓴 형태로 변화를 겪는다. 19 세기 말에서부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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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한 모습이 나타냐기 시 작한다. 

(6) 격 ; 이것은 「끼」의 글자 모습과 그 유형올 같이한다. 단지 「끼」의 

가운데에 함 획을 더하는 것이， 똑바로 긋지 않고 비스듬허 위로 올려 긋 

는 것이 18 세기 중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19 세기 말에 완전히 청착율 
하게 된다. 

(7) E. ; 가장 많은 변화률 겪은 문자이다. 원래는 rCJ의 가운례에 한 

획(덧줄기)율 더한 것이어서 그 쓰는 순셔도 rCJ올 쓰고 가운데에 한 획 

(덧줄기)을 가로 긋는 방식이었었다. 그려나 18 세기 중기부태는 위에 한 

획올 가로 긋고 그 볕에 rCJ을 쓰는 방법으로 변천올 하여 왔다. 오늘날 

활자에는 이 두 가지가 다 보이지만， 필기체에서는 국민 학교 학생들을 제 

외하고는 대부분이 후자의 글자 모양으로 쓰고 있다. 심지어는 rCJ의 위 

에 꼭지점이 달련 것처렁 인식하여서， 아래로 한 획융 내리긋는 모양으로 

쓰는 활자까지도 둥장하고 있다. 

(8) 송 ; 이 글자는 처음에 rOJ에다가 수직 방향으로 한 획을 더한 것인 

데， 그 긋는 방법이 r~J의 꼭지점과 마찬가지로 변화롤 겪는다. 그래서 

19 세기 말에는 오늘날 많이 사용하고 있는 두 이자(二)에다가 rOJ올 쓰 

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r송」자의 아래에 있는 rOJ에 꼭지첨을 붙인 것도 

19 세기말부터 청착이 된다. 

(9) 꺼 ; 이 글자는 원래는 rTJ자에 r 1 J자를 합친 것이다. 그런데 이 
경우에 r ~ J의 결즐기가(원래는 「 、 」자였지만) 기풍(r 1 J자)의 가운데에 
쩍혔기 예운에， r 1 J의 곁줄기가 rTJ의 위에 있었던 것이었다. 현재 사용 
되고 있는 鋼錢의 ‘원’자 표시도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냐 이것은 19 세 

기 초부터 r 1 J의 결줄기가 rTJ의 아래로 내려오게 되어 오늘날까지도 사 
용되고 었다. 

이러한 변화는 18 세기 말기 이후에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한다. 특히 18 

세기 말의 名筆이었던 洪泰運의 글씨(예컨대 1796 년에 간행된 敬텀緣혈 

뽑， 1804 년에 간행된 重刊本 註解千字文에 쓰인 한글)와 1797 년(正祖 21 

년)에 整理銷活字로 간행된 표倫行.圖에 쓰인 한글， 1852 년에 목판본 

으로 간행된 太上感應、篇圖說짧解률 비롯하여 南宮桂籍(1876) ， 三聖訓짧 

(1880) , 過化存神(1880) ， 뚫君훌훌훌훌훌(1881)， 敬借字紙文(1882) 둥의 道敎

關係文없에는 현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혐의 시초가 보이기 시작한다. 

19 세기 말 내지 20 세기 초에 간행된 각종의 교과서， 예컨대 國民小훌훌本 

(1895) , 小훌讀本(1895) ， 新휩활常小훌(1896) ， 흡等小뿔짧本(1906) ， 國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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讀本(1907) 둥의 교과셔 중에는 한글 설명을 위하여 한글 자모훌 그려 놓 

은 책도 있는데， 이 예시에셔도 글자 모양은 각양각색으로 나타난다. 이 

예부터 한글 자형의 다양화 시기로 접어들어간 것이다 T-

〔표 8) 한률 후훌의 훌훌 모습 

융자 언화의 요양 을자 언화의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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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그 변화 과청을 〔표 8)에 보이기로 한다. 단， 이 표에 보이는 것은 

지나간 시거의 한글 운헌율 충심으로 하였￡나， 필기체를 제외하고 活字

本이나 木版本올 중심으로 조사한 것임율 밝혀 둔다. 그리고 치 샤 써 λX 

이냐 111 IIC 없 tp; 뾰 양1 ~ 6 셈 동 혐재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들은 지 

연 관계상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하였옴도 밝혀 둔다 7) 

” 筆者는 刊記냐 훌빼年ft가 기 혹되 어 있지 않옹 한글 운헌들의 刊行年ft냐 훌짜 
年代률 파악하기 휘하여 현대얘 쏘언 을자거나 쓰이지 않는 글자거나 간에 그 
한글자형의 변화과갱융 갱둥하고 있다. 여기에는 한글의 자형뿐만 아니라， 셔 
체도 포항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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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한글 字形의 標進案 提示

이상￡로 훈민정음 창제부터 지금까지의 한글 자행의 변화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오늘날 한글의 기계화와 필기 도구의 다양화를 고려하여 한 

글 자형의 표준안을 마련한다연 다음과 같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1) 기， 큐 r 가」윤 현행대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역 

사척인 변화 과정이 거의 필연척이었고， 다른 字母와의 辦ZJIJ力에서도 문제 

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국어의 相關束對立과도 연관이 되어서 r 기」 

에 한 획을 더하면 有氣音이 되며， 통일한 자모를 옆으로 겹쳐 쓰연 판소 

리가 된다는， 국어학척 원리와도 그대로 일치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운 

제가 되는 것은 이 「기」의 오른쪽에 모음이 올 때에 삐침융 왼쪽으로 경 

사치게 그리는 것이 될 것이나， 이 경우에만 그것을 허용하고 아래에 모 

음이 오거나 또는 받침으로 쓰는 경우에는 각이 진 채로 사용하는 것이 

바랍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2) L-; 이 ‘ L’자는 현재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글자 중의 하나다. 

단지 첫돌기가 크고 세로줄기가 약간 꼬부라지연 ‘ E ’자와의 변별력올 잃 

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첫돌거의 크기를 줄일 필요가 있다. 오른쪽에 모음 

자가 올 경우 가로줄거의 오른쪽 끝이 위로 약간 올라가는 것은 허용할 

수 있으나， 그 정도를 약하게 해야 할 것이다. 

(3) r::, E; 이 ‘ c’은 원래 ‘L’에 한 획을 더한 것이므로， 위의 가로 

줄기와 아래의 가로줄거의 길이가 동일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에 위의 가 

로출기의 길이가 짧으연 rLJ과의 변별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 

이다. 그리고 오른쪽에 모음이 올 때에 아래 가로줄기의 끝을 위쪽으로 

꼬부리는 것도 역사척인 변천 과정에서나 rLJ자에서 볼 수 있듯이 자연스 

러운것이므로， 현행 그대로 허용하는 것이 바랍직할 것이다. 그러나 꼬부 

리는 정도가 심하연 rOJ자와의 변별력융 상설하므로， 그청도를 약화시켜 

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E’이다. 현대에 와서 加훌훌의 한 획 

이 가운데에 그려지는 것으로 되지 않고， ‘ c ’의 위에 긋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 E ’의 세로줄기는 가로로 한 획을 긋고 그 

아래에 ‘E ’올 쓰는형식으로되어 있지만， 이것은창제 원리， 변천 과청상 

의 혼란， 현행 사용에셔의 혼란올 고려하여 본다연 r c. J의 가운데에 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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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 한 획을 더한 형식a로 통일하여야 할 것이다. 

(4) p ; 이 ‘口’은 그 네모의 귀퉁이가 각이 명확하게 그려져야 할 것 

이다. 그렇지 않고 부리를 크게 그린다거나 맺음을 걸게 한다거나 오른쪽 

세로줄기를 왼쪽으로 비스듬히 그린다연 rOJ자와의 변별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5) 님 ; 이 ‘ H ’은 가운데의 결침이 어느 정도의 션에서 이루어지는가 

가 문제다. 만약 너무 위로 한다면 ‘ n ’과의 변별성이 없어지므로， 한 가 

운데에 그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6) A. T..; 이것은 왼쪽으로 빼치는 선과 오른쪽으로 뻐치는 션이 어 

디에서 만나게 하는기· 하는 문제가 있다. 이것은 왼쪽 빼침의 위쪽 1/3 

아래에서 만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역사적인 변천 과정이 그렇고， 또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모양도 이에 따르고 있다. 그러나 첫돌기를 

절대로 크게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연， 첫돌기를 크게 하연 ‘ x ’ 

과의 변별력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人」과 관련되어 제정되어야 할 글자는 「χ」이다. 이 r T.. J은 「人」에 

한 획을 더한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현재 활자의 영조체처럼， 그리고 國

定敎科뿔의 글자처렴 r T.. J의 가로줄기 오른쪽 끝에서 「人」 글자가 시작 

되는 것으로 한다연 r T.. J의 오른쪽 내리점이 가로출거의 오른쪽 끝보다 

훨씬 오른쪽으로 쳐지게 되는 문제첨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r人」자의 첫 

돌기를 크게 그렴으로 해서 벚어지는 변별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가로줄기 

의 가운데에서 「λ」자가 결합되어야 할 것이다. 즉 2 획아 아닌 3 획으로 

써야한다. 

(7) 0 ; 이 rOJ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동그라미의 위에 상투를 그리는 

가 안그리는가 하는 문제일 것이다‘ 이 상투가 큼으로 해서， 한 획을 더 

긋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이 상투를 그리는 것은 펼기 도구가 

붓이었다는특수한사정으로말미암은것이었는데， 오늘날의 펼기 도구로서 

붓은 그 생명을 잃어 가고 있다. 그 결과 rOJ자에서 상투는 불필요한 것 

이 되고 말았다. 그러므로 rOJ자는 상투가 없는 그대로의 동그라미로 표 

준안을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 rOJ자의 규정은 「효」자 

에서의 rOJ에도 그대로 척용되어야 할 것이다. 

(8) 숭， 효 ; r j; J과 「송」에서 꼭지점을 수직으로 내려 그어야 할 것인 

가 아니면 한 일자식으로 오른쪽 아래쪽으로 비스듬히 그어야 할것인가가 

문제가 될 것이다. 각각 r T.. J과 rOJ에 한 획씩을 더한 것이라고 한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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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지점을 가로로 긋는 펀이 더 합리성을 지닐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자 

음에서도 한 획올 긋는 것은 가로로 긋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 
이다. 즉 rLj에서 한 획올 가로로 그어서 rCj으로 rCJ에서 가로로 가 

운데에 한 획올 그어서 rEJ으로 r끼」에서 가로로 한 획을 그어서 「격」 

융 만들고 있는 것과 동일한 원리가 적용될 수 있기 해운이다. 그렇지만 

위의 꼭지첨은 아래의 가로줄기보다 그 길이가 짧아야 하며， 그 선은 오 

른쪽 끝이 약각 아래로 처지는 모습을 지니도록 하는 면이 좋을 것이다. 

이 加훌의 원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r 1:l J이다. 이것은 r tJ j자에 오른쪽 세 

로줄기와 왼쪽 세로줄기에 각각 한 획썩융 더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이 

예외가 되어야 할 것이다. 예외는 척을수록 좋다. 

(9) 표 ; 이 글자는 왼쪽의 내리점과 오른쪽의 내리점을 수직A로 내려 

야 할 것인가， 아니연 왼쪽의 내리청은 오른쪽으로 버스듬히， 그리고 오른 
쪽 내리점은 왼쪽으로 버스듬히 그어야 할 것언가 하는 문제가 있다. 그 

러나 이것은 r tJ j자와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칙으로 내려 긋는 연이 

좋올것이다. 

(1 0) 끼0::， Il~， M , ;;çt; 이 글자들은 위에서 재시한 원칙에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글자의 왼쪽 글자와 오른쪽 글자의 모양은 동일하 

여야 한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그 크기일 뿐이다. 동일한 크기로 한 

다연 글자의 폭에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왼쪽 글씨를 작게 하는 현이 좋 

아 보인다. 이것은 현행 글자의 모습과도 일치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 

고 「배」의 경우에는 툴립없이 「닙」자가 2 개인 모양으로 써야 할 것이다. 

만약에 이것을 세로줄기를 3 개 그리고， 다시 가로출기를 2 개 그리는 식 

으로 써서는 안 될 것이다. 

(11) 母흡字 ; 모음자에서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첫돌기를 어떻게 · 

〔표 9) 한글 흙힌좋形 홉훌 

7 L c E n a A 。 2 x 9 E 

기 c E 닙 λ 。 - :구 E 1- 口 :A ;자 
n s -‘ .ιL .. .,... 1 I 

:0: - 버뉘T낚뉴뉘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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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하는가하는 것여다. 이 첫돌기는 전술한 바와 같이 붓으로 한글을 

쓴다는 특수성에 기언하는것이었다. 국민 학교학생들이나 외국인들이 일 

부러 첫돌기를 강초하여 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시간과 노력의 냥 

바로보인다. 그러므로 첫돌기는 없애는것이 좋을것이다. 이와같윤정은 

rOJ에서 상투를 그리는 문제와 연관을 시켜 통일을 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은 자음의 오른쪽에 위치하는 모음에서의 곁줄기 

들을 세로줄기의 어느 부분에 위치하게 만드느냐 하는 점이다. 특히 「워」 

에서 r ~ J의 곁줄기률 rTJ의 부분에 결치도록 하여야 할 것인가 아니연 

현재의 동전이나 지폐에서 볼 수 있듯이 r ~ J의 곁줄기를 rOJ 부분에 걸 

치도록 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이것은 前者에 따르는 현이 좋을 

것이다. 왜냐하연， 다른 二重母音의 글자들에 보이는 결줄기가 모두 모음 

자에 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표 9)에 한글의 標揮字形 試案을 제 

시하기로 한다. 

VIIl. 變異形의 許容範圍 問題

이러한 한글자형의 표준안이 마련되면， 이들 글자의 변이형을 어디까지 

인정할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글자모양의 標進形은 존재하되， 이들에 대 

한 변이형을 어느 갱도 인정합A로써 그 속에서의 藝術性올 인청하지 않으 

연 안될 것이다. 이러한 청은 언어에서 하나의 음소는 있되， 환경에 따라 

변이음이 존재하는 것과 통일한 이치인 것이다. 그렇지만 그 변이형의 허 

용범위를심하게 넓혀서는안된다. 이것은한국어 발음에서， 허용되는 변 

이음으로 발음하지 않고 허용되지 않는 변이음￡로 발음할 경우에 한국어 

화자들 대부분이 그 말을 이해하지 못'iil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글자는 그 글자를 인식하는 사랍들의 머릿속에 그 글자의 대표적인 表

짧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 글자의 변이형을 보더라도 그것올 

큰 변이형이라고 인식하지 않고 받아들이도록 되어야 한다. 만약에 어느 

글자의 변이형(예컨대 로고타업의 글자)을 보고서， 그 글자가 한글 자모 

의 어떤 글자인지는 이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 변이형이 성 

령 재미나게 그려져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그 글자가 너무 섬한 변이형이 

라고 인식된다연 문제가 있는 생이 된다. 만약 이것을 언어에 비교한다연， 

외국인이 한국어 발음을 매우 이상하게 하는 경우에도， 그 말음올 듣고 

그것올 한국어로 인식하지만， 훌륭한한국어로는 인청하지 않는 점과 같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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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한글서체의 개발도이러한한글차형의 표준안의 허용법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범위 안에서 가로획 및 세로획의 굵기의 변형， 

글자 길이와 폭의 변형， 첫돌기， 끝맺음돌기와 꺾엄돌기의 변형， 획의 처 

음파 끝의 변형(즉 둥글게 할 것인가， 모지게 할 것인가， 뾰족하게 하여 

야 할 것인가 동) • 씹體의 變形 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서체 다자이너들은 변형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만 다양하고 멋있는 

글씨를 개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한글을 변별적으로 알아만 보 

연 된다는 의식이 강하다. 글써체가 개성에 따라 예술적 감각에 따라 달 

라질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개성과 예술적 감각에 따라 서체를 

변형시키는 것은 인정하더라도 그 표준안만은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이 

다- 이것은 각 방언 및 사투리의 존재를 인정하되， 표준말올 제정하는 일 

과 동체의 일이다. 설령 ‘지팡이’라고 말해도， ‘지팽이’라고 말해도 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지만， 그리고 이 두 댐形을 方言形￡로 

서 다 인정하고 있지만， 표준말은 정해 두는 것이다. 표준말을 교육에 사 

용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국민들간의 대화에 있어서는 방언의 사용은 안 

정하고 있듯이， 교육이나 공공 목적을 위한 인쇄 글씨냐 간판 둥에서는 글 

자의 표준안을 사용하고(예컨대 교과서나 도로 표지판 둥) 개인적인 연에 

서는 변형시킨 것도 어느 정도 안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 

한다. 그러 나 그 變形字形은， 국어 단어 를 마음대 로 만들어 사용할 수 없 

는 것과 마찬가지로 표준안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 마음대로 만든 것이어 

서는 안 될 것이다. 

1X. 結 를표 
110 

한글은 창제 당시와 비교하여 볼때에 그글자모양이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그 결과 오늘날 많은 인쇄 매체들은 각양각색의 글자 모양을 가진 한 

글을 사용하고 있다. 문자 모양의 통일은 맞충법이나 표준어의 제정처럼 

국가의 언어 청책상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여야하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아 

직 뚜렷한 표준안 또는 통일안이 없다. 한글의 글자 모양은 창제 이후에 

붓글씨로 쓴다는 점， 세로로 내려 쓴다는 점에 따라서， 한자를 붓으로 쓰 

는 방법을 모방하여 변화를 겪어 왔다. 오늘날 한글의 기계화와 펼기 도구 

의 다양화로 인하여 글자모양은 변별력을 상실할정도로심한 변이형들을 

보이고 있다. 특히 電子出版의 시대가 급속히 다가오는 현설을 감안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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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글 자형의 표준안은 시급히 제청되어야 한다. 

이 표준안올 제청하기 위해서는， 그 표준안을 설청하기 위한 원리가 마 

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훤리와 실제척인 표준안올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 

어연구소’ 내에 이 표준안 마련을 위한 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위원회에는 국어 국운학자는 물론， 전자출판에 관계되는 전 

문가， 산엽 디자인 연구자 퉁이 창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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